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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탈북자 위한 촛불기도회 백악관 앞에서 열려 
2011년 01월 20일 김영권 

 

중국 내 탈북자들을 위한 촛불집회가 백악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미-중 두 나라 정상이 탈북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북자가 직접 연주하는 손풍금(아코디언) 소리와 찬송가가 백악관 앞에 

울려 퍼집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국 내 탈북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 소리가 간절함을 더합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빈만찬을 

갖던 시각.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50여명의 참석자들이 촛불을 환히 밝힌 채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회 중앙에 놓인 중국과 북한에서 희생된 탈북자들을 상징하는 관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전세계 북한인권단체 연대인 북한자유연합 회원들과 탈북자들, 워싱턴 인근의 한인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촛불집회. 

 

이 집회를 주최한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중국 당국에 체포돼 강제북송 된 탈북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잔혹한 강제북송 정책 때문에 북한에서 고문과 아픔을 당하는 탈북자들, 그리고 중국에서 

인신매매된 채 팔려 다니는 탈북 여성들의 눈물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숄티 의장은 특히 탈북 난민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착지가 즉시 제공되는 난민임을 강조하며 

중국 당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다른 난민들과 달리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즉시 수용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중국 지도자들의 결단을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중국에서 강제북송 된 일부 탈북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평안을 

빌었습니다.  

 

한편 이날 백악관 앞 라파예트 광장에서는 탈북자를 위한 촛불집회 외에도 티베트와 파룬궁 탄압 

등 중국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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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light Vigil for North Korean refugees held in front of 
the White House’ 
 

A candlelight vigil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was held in front of 
the White House.  The participants urged the heads of state of two nation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be more proactively involved with 
protecting the North Korean refugees. 
 
Accordion sound and a hymn sung by a North Korean defector echo in front of the White House.  
 
Prayers to save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who are placed in the blind spot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China, add an ardent, desperate longing. 
 
At the hour that China’s President Hu Jintao and President Barak Obama of the United States had 
the state dinner at the White House, 50 protesters with candles in hand prayed for North Korean 
refugees, despite the bitter winter cold. A coffin symbolizing the refugees who were sacrificed in 
China and in North Korea was placed in the middle of the protesters and caught the attention of 
pedestrians walking by.   
 
The vigil was attended by North Korean defectors and members of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which is an international coali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groups, and also 
Korean-American Christians residing in the metropolitan Washington D.C. area. 
 
Suzanne Scholte, the chairman of the NKFC, said that she organized the event to remember the 
refugees whom the Chinese authorities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and to stop the tears of 
the women refugees who are sold into sexual trafficking in China.   
 
According to Chairman Scholte,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only refugees who have an 
immediate resettlement country; Scholte emphasized and urged Chinese authorities to change 
their policy.  
 
Unlike other refugees who have to go through a complex process, North Koreans are immediately 
accept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u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ut pressure 
on Chinese leaders, she said. 
 
Vigil participants read a list of the names of repatriated North Korean refugees, and wished peace 
for their souls.    
 
Meanwhile, various demonstrations besides the candle light vigil for North Korean refugees were 
held at Lafayette Park in front of the White House,  including the Falun Gong and Tibetans, who 
all urged human rights improvements within China. 


